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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디지털 바다 위에서 나의 온전한 돛을 올리는 법

내 용

마우스 클릭 몇 번과 ‘복사, 붙여넣기’라는 마법 같은 단축키가 일상이 된 

세상이다. 손가락 끝 하나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아름다운 이미지, 감동적인 

글귀를 내 모니터 앞으로 단 1초 만에 대령할 수 있는 시대. 우리는 그 어느 

때보다 풍요로운 디지털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지만, 역설적이게도 그 바다 

속에서 ‘나의 것’과 ‘남의 것’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해져 가고 있다.

얼마 전, 과제를 하던 중 마음에 쏙 드는 문장과 정돈된 통계 자료가 가득한 

블로그 글을 발견했다.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조급했다. 순간 마음속

에서 작은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‘출처를 안 쓰고 그냥 살짝 슬쩍 내 

글처럼 섞어 쓰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? 단지 학교 과제일 뿐인데 뭘.’ 실

제로 주변 친구들을 보면 SNS나 블로그에 좋은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어디까

지 써도 되는지 깊게 고민하지 않고 퍼 나르는 경우가 허다했다. "친구가 쓴 

멋진 글을 말투만 살짝 바꿔서 올리면 괜찮겠지?"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

세대에서는 일종의 '스킬'처럼 여겨지기도 했다.

하지만 마우스를 긁어 ‘복붙’을 하려던 순간, 문득 손가락이 멈추었다. 화

면 속 정갈하게 쓰인 그 문장들은 누군가가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, 단

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골라 빚어낸 소중한 ‘자식’ 같은 존재들이었을 텐

데. 내가 만약 밤새 흘린 땀방울의 결과물을 누군가 이름도 없이 훔쳐 간다

면 내 마음은 어떨까.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얼굴이 화끈거렸다. 타인의 고

뇌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, 내가 쓴 글 역시 그 어떤 가치도 가질 수 없다는 

것을 깨달았다.


